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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아시아축구연맹(AFC) 아시안컵이 아랍에미리

트에서 개막했다. 59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노리는 대

한민국 대표팀의 역대 통산 기록과 개인 기록을 4일‘이

데일리’가 소개했다. 

■ 62경기 치러 이란과 공동 1위

아시안컵은 1956년 대회 창설 이래 지금까지 총 16

차례 열렸다. 한국은 예선 탈락한 세 대회(1968, 1976, 

1992년)를 빼고 13차례 본선에 참가했다. 이란과 함께 

최다 참가 공동 1위다. 이번 2019년 대회에도 두 팀이 모

두 참가해 횟수는 14회로 늘어난다. 

경기 숫자도 지금까지 총 62경기를 치러 이란과 함께 

가장 많다. 통산 성적은 62전 32승 1무승 14패다. 이란의 

37승 18무 7패에 이어 역대 2위다. 

우승 횟수는 일본이 4회로 가장 많다. 그 뒤를 이란, 사

우디(이상 3회) - 한국(2회)이 뒤따르고 있다. 

■ 가장 많이 뛴 선수는 이영표 

지금까지 아시안컵에 참가

한 태극전사 중에서 최다 출

전 선수는 이영표이다. 이영

표는 2000, 2004, 2011년 

세 대회에 참가해 총 16경기

를 뛰었다. 한국의 모든 경기

에 교체 없이 풀타임으로 뛰

었다. 

다음으로 이동국, 이운재, 

차두리가 통산 15경기에 출

전해 공동 2위다. 현재까지 12

경기에 출전한 기성용이 이번 

대회에서 별탈없이 꾸준히 

활약한다면 이영표를 제치고 

최다 출전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.

대회 참가 횟수로는 유일하게 4회를 기록한 김용대(울

산)가 1위다. 김용대는 2000년부터 2011년 대회까지 4

회 연속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. 

■ 통산 최다 득점은 이동국의 10골

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골

을 터뜨린 한국 선수는 이동

국이다. 아시안컵에서만 무려 

10골을 기록했다. 이동국은 

2000년 레바논 대회에서 6골

로 득점왕에 올랐다. 2004년 

중국 대회에서도 4골을 넣었

다. 14골을 기록한 이란의 알

리 다에이에 이어 전체 아시

안컵 득점 랭킹에서도 2위다. 

한국 선수 통산 득점 2위는 

1980년 대회에서 7골을 넣은 

최순호(현 포항스틸러스 감

독)다. 이어 구자철(아우크스

부르크), 황선홍(현 옌벤 푸더 감독), 정해원, 우상권이 5

골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.

한국 축구대표팀 에이스 손흥민(토트넘)은 아시안컵

에서 4골을 기록 중이다.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대회 

호주와의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바 있다. 당시 손

흥민이 터뜨린 동점골이 한국 축구의 아시안컵 100번

째 골이었다.

■ 최고령은 차두리, 최연소는 김봉수

역대 아시안컵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령 출전 기록은 

차두리가 보유하고 있다. 1980년생인 차두리가 2015년 

호주와의 결승전에 출전했을 당시 나이는 만 34세 190

일이었다. 최고령 2위는 2007년 대회 일본과의 3~4위전

에 출전했던 34세 93일의 이운재이다.

최연소 출전 선수는 1988년 대회 이란전에 골키퍼로 

나선 김봉수(전 대표팀 GK코치)다. 18세 7일로 당시 고

려대 1년생이던 김봉수의 A매치 데뷔전이었다.

2위는 2011년 대회 바레인전에 출전했던 손흥민이

다. 당시 손흥민의 나이는 18세 186일이었다. 한국에

서 학교를 다녔다면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이

었다.

아시안컵 개막 … 한국, 최다 참가 1위

▲ 역대 아시안컵 최다 

출전 선수 이영표

▲ 역대 아시안컵 통산 최다

 득점 선수 이동국


